
유네스코는 특별한 박물관에 대한 타당성 연구

작업을 벌이는 팀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

다고밝혔다. 

검토 작업을 거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질

박물관은 수중 박물관이다. 건물

일부는 땅 위에 일부는 바다 속에

만들어져, 관광객들이 바다 밑바

닥에 잠긴 유적들을 관람할 수 있

도록한다는것이다. 

이런 계획이 세우진 것은 알렉

산드리아 만(灣)에는 상당량의 고

고학적보물들이잠겨있기때문이

다. 1990년대고고학다이버팀은

26개의 스핑크스와 56톤 무게의

벽돌들과 신에게 바친 선물 그리

고 그리스와 로마의 침몰선 등 수

천점의유적을발견한바있다. 

박물관이 세워진다면 4세기 경

지진으로수장된클레오파트라궁

전에 있던 보물과 유물들이 전시

될 것이다. 또 고대 7대 불가사의

중 하나인 파로스 등대의 부속물

이라 여겨지는 유물들도 중요 전

시품목이될것이다. 

펠루카의 돛을 형상화한 네 개

의 구조물은 각각 동서남북을 향

하며, 파란 색 조명으로 장식된다. 섬유 유리 터널은

여러 개의 수중 박물관 건물들로 이어지는데, 그곳에

서 관람객들은 바다 속에 잠겨 있는 고대의 유적들을

관람하게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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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세계의 窓 ◀

이집트에수중박물관세운다

▲타당성 조사팀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 디자이너 자크 루게리가 제시한 수중
박물관 디자인




